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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in Korea

South Korea's industrial injuries are decreasing overall in the
last 32 years. Nevertheless, the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is
still high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prevention strategies of occupational injur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s were obtained from
「Industrial Accident Analysis」of the Korean Ministry of Labor.

Poisson regression was used to assess time trends. Socio-
economic indicators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and the Statistics Korea.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s
were adjusted by year,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occupational injuries.

In 1975,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was 54.8 per 100,000
workers. With somewhat up and down, it was decreased to 21.0
in 2006. An annual rate of change for the years 1975-2006 was -
1.83%, and for the years 2002-2006 was -5.02%. As economic
growth rate, paricipation rate for the age less than 25 and hours
of work per week or year increased,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also increased. Conversely, as GDP per capita, paricipation

rate or employment rate for female, paricipation rate for the age
25 or more,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and services output as percent of GDP increased,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decreased.

By the development of safety techniques and the adoption of
more legislative constraints, developed economy reduce
occupational injuries. Conversely, economic growth may raise
occupational injuries. Therefore, prevention strategies are
needed to manage both of them.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prevent occupational injuries due to not only sexual differences,
but also job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Preven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younger
workers. Addition to wage, other appropriate variables for work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Extending work hours
is need to be regulated with system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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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재해는근로자가업무상의이유로재해를입어질병
에 걸리거나 부상 및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는 건강상태의 손상과 함께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본인 및
그가족의생활도위협하게된다. 따라서국가의후생수준을
높이고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산업재해의발생
을억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산업재해에영향을미치는
위험요소들은사회경제적요인, 기술적요인, 환경적요인,
노동력의특성등이있다. 이들중에서오랜관찰기간을고
려하였을때재해빈도에사회경제적요인이미치는영향은
상당한것으로사료된다. 
한국의산업재해는지난 32년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업재해율, 특히업무상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kala(1999)에의하면전세계의연간업무상사망률은근로자
십만명당 14명으로추정되고있다. 반면에노동부의산업재
해조사에따르면한국의업무상사망률은1999년에근로자10
만명당30.8명으로전세계의평균치를웃돌고있으며, 2006년
에도21.0명으로여전히상당한수준인것으로파악된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업무상사망률의현황과추세

를확인하고, 향후경제성장, 노동시장의변화, 고령화사회,
여성의경제참여증가등의사회경제적요인들이산업재해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산업재해예방대책을수립하는
데필요한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1.. 자자료료원원

이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까지우리나라에서보고
된산업재해에대하여연도별로업무상사망률을조사하였
고, 동일기간의연도별사회경제적지표를조사하여상호관
련성을파악하였다. 자료원은노동부의「산업재해분석」, 통
계청의「국제통계연감」및 한국노동연구원의「해외노동통
계」자료를이용하였다.

22.. 조조사사항항목목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연도별 산업재해분석 자료를 이용
하여 1975년부터 2006년까지의 업무상 사망률을 구하였다.
통계청의「국제통계연감」과한국노동연구원의「해외노동통
계」를통해1인당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경제성장률, 경

제활동참가율(전체, 연령별, 남성, 여성), 고용률(전체, 남성,
여성), 실업률(전체, 남성, 여성), 파트타임취업자비중, 제조
업의 주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제조업
의생산직근로자의시간당보수비용, 국내총생산중제조업
과서비스업생산비중을조사하였다. 

33.. 통통계계적적분분석석

업무상사망률의연도에따른추세를확인하기위하여포
아송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사용하였다. 포아송회귀
분석모델은포아송분포(Poisson response distribution)를하는
지표의 일반화된 로그선형모델이다. 즉, 역년(calendar year)
에따른업무상사망률의추세를포아송회귀분석으로확인
하였다. 다음과같은기본모델을적용하였다. 

log(rate) = β0 + β1 x (year-1975)
여기에서β0는 1975년의업무상사망률의로그값이며, β1이

연도에따른추세를나타내는매개변수(parameter)가된다. 이
분석에는 SAS GENMOD procedure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
는다음과같이계산하여제시하였다.

100 x (eβ1-1)
위의 식으로 계산된 값이 업무상 사망률의 연간 변화율

(annual percentage change)을의미한다.
업무상사망률과사회경제적지표사이의관련성을알아

보기위하여, 종속변수로는업무상사망률(10만인율)을채택
하였고, 독립변수로는위에서언급한사회경제적지표를채
택하였다. 사회경제적지표들의특성상연도에따른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아 모든 변수를 로그 변환하였으며,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를 통해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통계분석은SAS 9.1 프로그램을이용하였다.

Ⅲ. 결 과

11.. 업업무무상상사사망망률률의의연연도도에에따따른른추추세세

Table 1은연도별업무상사망률의현황을보여주고, Figure
1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의우리나라업무상사망률의연
도에따른추세를보여주고있다. 업무상사망률은1975년이
후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업무상사망률은1975
년에 근로자 10만 명당 54.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21.0이었다(Table 1). 

Table 2에서는 연도에 따른 업무상 사망률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전체 조사 기간인
1975년에서 2006년까지는 전년 대비 평균 -1.83%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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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인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 전년
대비평균 -5.02%의변화를보여, 최근의업무상사망률의감
소경향이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22.. 사사회회경경제제적적지지표표와와업업무무상상사사망망률률의의상상관관관관계계

1인당국내총생산은업무상사망률과통계적으로유의하
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1인당 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경제성장률은 업무상 사망률
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양의상관관계를보여, 경제성장률

이증가할수록업무상사망률도증가하였다(Table 3).
성과연령에따른노동력구성의변화와업무상사망률의

관계를보기위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과연
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업무상 사망률과 통계
적으로유의하게음의상관관계를보여, 여성의경제활동참
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업무상 사
망률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반면
에 25-29세, 30-34세, 45-49세, 65세이상의연령군에서는업무
상사망률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음의상관관계를보였
고, 35-39세, 40-44세, 50-54세, 55-59세, 60-64세연령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결과는 25세미만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가증가할
수록업무상사망률은증가하고, 그이상의연령층의경제활
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업무상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의미한다(Table 4).
임금, 근로시간등의노동조건과업무상사망률의관계를

보기위하여제조업의생산직근로자의보수비용, 제조업의
주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연간실근로시간을조사하여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보수비용
은업무상사망률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음의상관관계를
보여, 제조업의생산직근로자의보수비용이증가할수록업

Table 1. Rate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years

Year Rate Year Rate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54.8

39.1

44.4

45.0

42.6

33.9

37.5

35.5

36.8

38.0

38.2

31.0

32.9

33.5

25.8

29.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9.0

34.4

31.8

36.8

33.7

32.7

33.3

29.2

30.8

26.7

26.0

24.6

27.6

27.0

22.5

21.0

Figure 1. Rate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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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cale and fatal occupational injuries (n=32)

variables coefficient of correlation

GDP per capita 

GDP growth rates

-0.84 ***

0.39 *

* p<0.05,  *** p<0.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rates, employment rates and fatal occupational injuries (n=27)

variables coefficient of correlation

Participation rates for female

Employment rates for female

Participation rates for 15-19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20-24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25-29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30-34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35-39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40-44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45-49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50-54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55-59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60-64 years old

Participation rates for 65-   years old

-0.74 ***

-0.68 ***

0.72 ***

0.76 ***

-0.78 ***

-0.42 *

-0.33 

-0.35 

-0.55 **

-0.31 

-0.16 

-0.23 

-0.72 ***

* p< 0.05,   ** p<0.01,   *** p<0.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labor conditions and fatal occupational injuries (n=27)

variables coefficient of correlation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Hours of work per week in manufacturing

Hours actually worked per year in all industries

-0.77 ***

0.63 ***

0.78 **

** p<0.01,   *** p<0.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output and fatal occupational injuries (n=24)

variables coefficient of correlation

Manufacturing output as percent of GDP

Services output as percent of GDP

-0.18 

-0.70 ** 

** p<0.01

Table 2. Estimated annual rate of change for the years 1975-2006, 2002-2006

1975~2006 2002~2006

annual change(%)

-1.83 

95% CI change(%)

-1.92 to -1.75 

annual change(%)

-5.02

95% CI change(%)

-6.14 to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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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망률은감소하였다. 제조업의주근로시간및임금근
로자의연간실근로시간은업무상사망률과통계적으로유
의하게양의상관관계를보여, 근로시간이증가할수록업무
상사망률은증가하였다(Table 5).
제조업과서비스업의규모와업무상사망률의관계를보

기위하여국내총생산중제조업과서비스업의생산비중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국내총생산 중 서비스업
의생산비증은업무상사망률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서비스업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사망률은
감소하였다(Table 6). 

Ⅳ. 고 찰

1980년대 전반에는 산업기술 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급속
히 변화했으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산업화 초기단계를
크게벗어나지못하여 10만명당 30을넘는많은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런현실은정부가다각적인산업재해예방정
책의도입과산업재해예방전문기관의필요성을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87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
립되고, 더불어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및 사업 수행으
로업무상사망률은 1980년대후반에다소감소하여 1989년
에는 10만명당 25.8이었으나, 다시증가하여 1994년에는 10
만명당36.8이었다. 이후업무상사망률은다소의증감은있
으나감소하는경향을보이며 2006년 10만명당 21.0에이르
렀다.

1인당국내총생산이증가할수록업무상사망률은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Barth A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것으로오스트리아에서는국내총생산이증가할수
록업무상사망률및부상률이감소하였으며, 경제규모자체
보다는경제성장으로인해안전과관련된기술및제도에대
한 투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성
장으로인해산업재해의위험요인으로알려진실업률이감
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산업재해에
영향을미치는구체적인경로에대해서는보다심층적인연
구가필요하다. 
경제성장률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사망률은 증가하는 경

향을보였는데, 일반적으로경기가활성화되는시기에는신
규취업자등과같이숙련도가부족한근로자들의구성이증
가하여산업재해는증가할수있다. Davies R 등(2009)은영국
의 산업재해와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관계에 있어서 재
해의정도를구분하여분석하였는데, 사망사고와같은심각
한재해에비하여부상사고와같은경미한재해가경기변동
과보다더관련성을보인다고하였다. 한편, 건설업이나제

조업과같이사고의위험이높은산업영역에서는심각한재
해의경우에도경기변동과유의하게관련성을보였다는점
을고려할때에경기의활성화혹은경제의성장이산업재해
의증가로이어질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산업재
해의예방을위해서는경제규모의성장으로인한산업재해
의 감소 효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기변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증가효과역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사망률은감소하였는데, 문성현(2004)의연구에서도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율이 감소한다
고하였으며, Dimich-Ward H 등(2004)은캐나다의농업종사
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여성의산업재해율에비하여남
성의 산업재해율이 11배나 높았다고 하였다. Gluck JV와
Oleinick A(1998)은남성이여성보다모든연령에서대체로 4
배이상산업재해가높았다고하였다. 한편, Kines P 등(2007)
은여성이많이종사하는산업의종류를구분하여산업재해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청소, 세탁,
승객운송, 호텔, 레스토랑, 병원, 상품운송등의업종에종사
하는여성근로자들의산업재해규모가다른업종에비해크
며, 상관관계역시높았다고하였다. 따라서성별특성을고
려한산업재해예방연구와산업재해예방대책이필요하다고
하였다. Smith PM과 Mustard CA(2004)는육체적인요구도가
낮은경우에남성과여성근로자모두에서산업재해는감소
한다는 결과를 통해, 성별 보다는 작업의 육체적 요구도가
산업재해에더큰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즉, 남성과여성
사이의 산업재해의 차이는 종사하는 직종·업종이 다르거
나, 같은 직종·업종 내에서도 업무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있겠다. 이미유럽및북미의여러국가들은남성과여성
의경제활동에따른산업재해보다는이들의직종·업종및
업무의차이로인한산업재해의연구가이뤄지고있다. 앞으
로우리나라의산업재해예방을위해서는남성과여성의종
사하는직종및업종과업무의차이에따른산업재해에대한
연구가더욱필요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 25세미만과 25세이상의연령군에서업무

상사망률과의관련성이차이를보였다. Breslin C 등(2003)은
젊은연령군(15-24 years old)에서의산업재해율이그이상의
연령군(25+ years old) 보다높았다고하였다. Salminen S(2004)
는부상재해는젊은연령군에서많았으나, 사망재해는고연
령군에서높았다고하였다. Brezler GD(1999)는연령에따른
산업재해발생이차이가나는원인으로고연령군과는다른
젊은 연령군의 근로자들의 특성과 생활습관으로 설명하였
다. Blank VL 등(1996)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차이가나는원인으로연령별로수행해야할업무의
차이와 노출되는 위험양상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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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업재해예방대책에서는고연령군에비하여젊은연령
군근로자들의산업재해에대해서는관심이부족하였다. 이
는우리나라의경우에전체경제활동인구중에젊은연령층
이차지하는규모가작았고, 산업재해발생에서차지하는규
모도작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그러나앞으로는물론청년
층의 특성과 주로 종사하는 업종, 업무 스케쥴 및 작업관리
를등을고려한예방대책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제조업에서의 평균임금은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경

향이있기때문에위험도가높은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
평균임금이높다고예상할수있다. 물론평균임금이업무의
위험도 보다는 기업의 규모를 더 많이 반영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산업재해발생의위험도와같은업무의성격을반영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성현(2004)의 연구에서
도평균임금은산업재해지표(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와유
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의시간당보수비용의증가에따라서업무상사망률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론적 설명과 달리 보상적 임
금격차가시장의불완전성으로인하여업무의위험도를적
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더적다는설명역시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
장시간근로로인한안전에대한부정적인영향은주요산

업재해예방에서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근로시간이 많
아지면, 근로자의육체적피로와집중력감소로인하여산업
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등
(2005)의연구에서초과근로시간과산업재해율사이에유의
한양의상관관계를확인할수있었다. Hanecke 등(1998)은 9
시간이상의근무로산업재해가급격히증가한다하며구체
적인시간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일부연구에서는연장근로
를 하게 되는 여러 업무 환경에 대해서 작업일정, 직무재설
계, 건강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Dong X(2005)은건설업종사자의경우에장시간근
무와변화되는작업일정등이산업재해와연관이있다고보
고하였다. 근로시간은임금과함께중요한근로조건중의하
나이다. 근로자가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는근로
시간의단축에의하여노동력의소모를회복하고사회적·
문화적생활을향유할수있는여가를갖지않으면안된다.
근로시간을연장하는것은오히려과다한업무부담으로작
용하여 업무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피로도
를 높여 업무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
생에도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여, 근로시간을유연한근
무시간제(선택적근무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로보완하
고, 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도록하는것이산업재해를줄이
는데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 1인당국내총생산및경제성장률과같은거시

경제지표보다는경기변동을정확히반영할수있는변수를
일관되게 조사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경제변화가업무상사망등의산업재해에영향을미치
는데걸리는기간을고려하지못하였다. 근로시간, 임금등
의자료는제조업에국한된자료이기에전체산업에확대하
는이론적근거가부족했다. 5세간격으로연령별경제활동
참가율이구체적으로조사된장점은있으나, 일반적으로고
연령군에서산업재해가많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 25세미
만의연령군의경제활동참가율이업무상사망률과양의상
관성을보인것에대하여혼란변수등을고려한추후연구가
필요할것이다.

Ⅴ. 결 론

경제성장으로인한안전기술발전및제도개선으로산업
재해는감소한다. 반면에경기의활성화는산업재해의증가
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경제의성장및경기변동모두에
대처할수있는산업재해예방대책이필요하다. 최근서비스
업중심으로의산업구조변화는여성근로자의증가로이어
졌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남성과 여성 자체의 특성 외에
직종·업종및업무의차이로인한산업재해의예방에도노
력을하고있다. 젊은연령군의경제활동이업무상사망률과
양의상관관계를보이므로, 앞으로는고연령층은물론청년
층의특성과근로조건을고려한예방대책이필요하다. 근로
자의임금은기존연구들에서다양한결과를보였는데, 임금
자체보다는산업재해의위험성을반영할수있는적절한근
로조건들을고려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근로시
간을연장하는것은근로자의육체적, 정신적피로도를높여
산업재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다양한근무시
간제도를 활용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예방에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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